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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추가발표를 위한 요식절차 중단요청

- 낙농육우협회, 농식품부에 평화적 문제해결 요청 -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생산자 입장문

(1.20)에 따른 전국 낙농가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생산자 실무

협의를 일방적으로 개최(1.21, 1.24~25) 통보하여, 협회와 농협에 실무자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는 1.24일 농식품부에 공문발송을 통해, “「전국

낙농가들이 김현수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1.20)」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정부안에 대한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할 경우, 우리 

생산자들도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전국 낙농가

들은 평화적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독단행정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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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지난 1.20일 생산자와의 실무협의

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공공기관화) 등 정부안이 추가발표되는 1월말까지 매일 실무

협의를 하자고 일방적으로 밝혔다“라며, ”정부안 관련 세부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안 추가발표를 위해 요식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농가설명회와 실무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생산자입장문에서 협회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협회는 실무협의를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농협은 

농식품부 강압에 의해 실무협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는 1.20일, 1.24일 두 차례 농협경제지주에 공문발송을

통해 생산자 결의사항대로 농식품부 실무협의에 불참할 것을 요청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 실질적인 농가쿼터 및 원유가격 삭감을 전제로 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정부안 추진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며, ”1.26일 예정인 협회이사회에서 대정부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라며 밝혔다.”끝“


